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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면용 초다수벼 품종 ‘팔방미’의 적정 이앙기와 수확기

배현경1*, 김상열1, 서종호1, 황정동1, 오명규1 

1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

[서론]

팔방미는 쌀면 가공용을 목적으로 육성된 통일형 초다수벼 품종으로 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쌀의 재고량 안정

화 및 농민의 수입 안정화를 위해 육성되었다. 이러한 가공용 품종의 경우 쌀의 수량뿐만 아니라 가공을 위한 품질도 

중요하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적정 이앙기 및 수확기를 구명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팔방미의 적정 이앙기를 구명하기 위해 2015년 ∼ 2016년 까지 2년간 실시하였다. 5월 10일, 5월 17일, 

5월 24일, 5월 31일, 6월 7일, 6월 14일 등 총 6시기에 이앙을 실시하였고 적정 수확기를 구명하기 위해 출수기 이후 

40일, 45일, 50일, 55일, 60일 등 총 5시기에 수확을 실시하여 각 이앙기별, 수확기별 현미수량 및 품질을 측정하였다. 

재식거리는 30 x 12 cm였고 시비량은 N-P-K 각각 18-9-11(kg/10a)이었다.

[결과 및 고찰]

팔방미의 이앙기에 따른 현미수량은 5월 17일 과 5월 24일에 이앙하였을 때 각각 743, 719 kg/10a 로 가장 높았다. 

또한 수확시기에 따른 현미수량은 출수 후 45일 이후에 수확시 673 kg/10a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여주었는데 출수 

후 45 ∼ 60일 사이에 수확하였을 때 수량성의 차이는 없었다. 쌀면용 품종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요소인 아밀로즈 

함량을 측정한 결과 5월 24일에 이앙한 구가 27.7%로 가장 높았으며 5월 24일을 제외한 5월 10일 ∼ 6월 7일 사이에 

이앙한 구간의 아밀로즈 함량은 27.3 ∼ 27.5% 정도로 차이가 없었고 6월 14일에 이앙한 구는 26.5%로 낮았는데 이는 

등숙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등숙률 저하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. 수확기에 따른 아밀로즈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. 

결과적으로 팔방미는 5월 17일 ∼ 24일에 이앙하여 출수 후 50 ∼ 5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량성 및 

품질을 보여 주었다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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